
█ 머리말

2012년에 들어와 일본에서는 인구와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두 가지 이슈가 있었다. 하나는 장

래인구추계의 공표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연금의 소실과 관련된 사건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인구 및 사회보장 관련 연구소라고 할 수 있는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

구소는 지난 1월 30일 국세조사를 참고로 하여 추계작업을 실시한 일본의 장래인구추계를 5년 

만에 공표하였다. 공표결과에 의하면, 향후 50년 동안 일본의 인구는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동

시에 노년인구가 증가하는 등 인구피라미드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노

동력 확보 및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정부가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인구감소에 의한 현역세대의 감소와 그로 인한 사회보험료의 재원 확보의 어려움은 사회보

장의 지속가능성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는 연금제도라

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2월 일본에서는 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기업연금 자산 등을 운

용하는 운용회사가 수익률을 허위로 보고하고, 위탁받은 자산의 상당 부분이 소실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본고에서는 최근 일본의 인구 및 사회보장 관련 이슈로서 1월에 공표된 장래인구추계의 주

요 결과와 2월에 발생한 기업연금 소실문제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김명중 (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 연구원)

2012년 3월호 pp.64~76
ⓒ 한국노동연구원

최근 일본의 인구 및 
사회보장 관련 문제
-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사라진 기업연금 - 국제노동동향 ②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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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추계 결과의 개요

2012년 1월 말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에 의해 공표된 일본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

면, 2010년 현재 일본의 인구는 1억 2,806만 명으로 5년 전 조사시점인 2005년에 비해 약간 증

가하였지만, 최근의 인구감소 현상은 2010년 이후 50년 동안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되었다.

국세조사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을 포함하여 일본에 상주하고 있는 총인구를 대상으로 하

는 장래인구추계는 5년마다 공표되며, 이번 추계에서는 2010년까지의 실적치를 참고로 하여 

2060년까지의 출생과 사망에 대해서 각각 고위, 중위, 저위의 세 가지 가정을 하여 총 아홉 가

지 추계작업을 실시하였다. 공표된 추계 결과는 연금 급부 및 보험료 수입, 그리고 저출산 대책 

관련 비용, 의료비 전망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걸친 재정계산에 이용된다. 

유소년인구(0~14세)의 감소

인구추계의 출발점인 2010년에 1억 2,806만 명이던 일본의 총인구는 점차 감소하여, 2030년

에는 1억 1,162만 명, 2040년에는 9,913만 명, 더욱이 2060년에는 8,674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즉 50년 동안 현재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4,132만 명이 줄어든다는 

예상인데, 이는 도쿄를 포함한 현 관동지역1)의 인구에 상당하는 수치이다.  

출생아 수는 1973년의 209만 명에서 2010년에는 107만 명까지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유소

년인구(0~14세)도 1980년대 초 2,700만 명 규모에서 2010년에는 1,684만 명까지 감소하였다. 

또한 중위추계 결과에 의하면 2015년의 유소년인구는 1,500만 명대로 감소한 이후, 2060년에

는 2010년의 3분의 1 수준인 562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1]은 연령계

층별 인구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2010년에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3.2%였던 유소

년인구는 2060년에는 9.1%까지 감소하는 반면, 같은 기간의 65세 이상 고령자인구는 23.0%

1)  2010년 현재 관동지역의 인구 4,261만 명: 도쿄도 1,316만 명, 가나가와현 905만 명, 지바현 622만 명, 

사이타마현 719만 명, 이바라키현 297만 명, 도치기현 201만 명, 군마현 201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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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39.9%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감소

전후 계속적으로 증가해 오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1995년에 8,716만 명으로 피크를 

맞이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8,173만 명(생산연령인구 비율 63.8%)까지 감소

하였다.

더욱이 중위추계 결과에 의한 장래 생산연령인구는 2103년, 2027년, 2051년에 각각 8,000만 

명, 7,000만 명, 5,000만 명을 밑돌아 2060년에는 4,418만 명(생산연령인구 비율 50.9%)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었다(그림1 참조).2) 

일본의 전체인구는 2010년부터 2060년 사이에 4,132만 명이 감소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중 

생산연령인구가 3,755만 명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지금까지 일본사회에서는 출생률

2)  고위추계: 2060년 4,909만 명, 저위추계: 2060년 3,971만 명.

1950
0

2

4

6

8

10

12

14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39.9%

50.9%

9.1%0~14세

15~64세

65세 이상

13.2%

63.8%

23.0%

(단
위
 :
 천
만
 명
)

[그림 1] 연령계층별 인구 추이

자료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日本の将来推計人口(平成24年1月推計)」를 이용해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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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소와 고령자의 증가라고 하는 저출산·고령화가 주된 논제였었는데, 향후에는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가 보다 중요한 논제로서 논의될 것으로 고려된다. 

생산연령인구는 생산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공급적인 측면에서 경제활동이 제약되게 된다. 따라서 고령자, 여

성, 외국인근로자 등이 노동시장에 보다 유연하게 참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정비와 기술혁신

과 생산성 향상을 장려하는 정책이 조속히 실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소비수요의 축소도 걱정거리다. 내수의 감소로 인해 기업은 점점 해외진출에 눈을 돌리

게 되고 이에 따른 공동화 현상은 경제성장을 더욱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엔고현

상이 이러한 공동화 현상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생산연령인구 중 상당수는 노동시장에 참가하여 그 대가로 급여를 받고, 또한 세금과 사회

보험과 관련된 보험료를 납부하여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의해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낮아질 확률

이 높다. 

후생연금3)의 2011년도 적립금 잔고는 약 141조 엔으로, 이는 2004년 연금개혁 시에 상정한 

금액보다 약 15조 엔 감소한 금액이다. 이처럼 적립금이 감소한 이유로는, 임금수준 저하로 인

해 보험료 수입이 줄어든 점과, 물가나 임금수준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급부를 감액 

지급하지 않았던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보험료 수입 감소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연금재정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일본의 공적연금제도의 재정방식은 부가방식, 즉 현역세대가 보험료를 내고 고령자세대가 

급부를 받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부가방식의 경우 출생률이 높고 현역세대의 비율이 

높은 피라미드형이 유지될 경우에는 지속가능성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출생률과 

사망률이 낮고 현역세대의 비율이 낮은 방추형의 경우에는 현역세대가 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

 현재 일본에서는 현역세대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법의 하나로 연금의 재정방식을 적립방식

으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보험료의 이중부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여 

이행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용자가 가입하는 소득비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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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65세 이상)인구 및 구성비의 추이

2010년 현재 2,984만 명인 노년(65세 이상)인구는, 제1차 베이비붐 세대4)가 65세 이상이 되

기 시작하는 2012년에 3,000만 명을 넘어서고, 제2차 베이비붐 세대5)가 65세 이상이 되기 시

작하는 2042년에 3,878만 명으로 피크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년인구 비율은 2010년 현재의 23.0%에서 2060년에는 39.9%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계되

었다. 이는 인구 2.5명 중에 1명이 노년인구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합계출산율과 평균수명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0년의 1.39에서 2024년에는 1.33까

지 저하했다가 점차 회복되어 2060년에는 1.3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최근의 출

산율의 회복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2006년의 추계치(2055년에 1.26)보다 상향 수정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인 2.07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출산율을 끌어

올리기 위한 일본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현재 일본의 평균수명은 남성이 79.64세, 여성이 86.39세로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만 명 가까운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2011년의 평

균수명은 일시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었지만, 향후에는 다시 증가하여 2060년에는 남성

이 84.19세, 여성이 90.93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피라미드의 변화

일본의 인구피라미드는 과거의 신생아 수의 급속한 증가와 감소, 예를 들면 1945~1946년 

종전에 의한 신생아 수의 감소, 1947~1949년: 제1차 베이비붐 세대에 의한 신생아 수의 증가, 

4) 1947년에서 1949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5) 1971년에서 197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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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1957년: 정부의 산아제한정책에 따른 신생아 수의 감소, 1971~1974년: 제2차 베이비붐 

세대에 의한 신생아 수의 증가, 1975년 이후: 신생아 수의 감소 등에 의해 들쑥날쑥한 인구피

라미드를 이루고 있다. 

제1차 베이비붐 세대가 60대 전반, 제2차 베이비붐 세대가 30대 후반에 해당하는 2010년의 

인구피라미드(그림 2 참조)는 장래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출산·고령화에 의해 

변화가 예상된다. 즉 제1차 베이비붐 세대가 80대 전반, 제2차 베이비붐 세대가 50대 후반에 

해당되는 2030년에는 연소인구 및 젊은 층이 차지하는 면적이 2010년보다 줄어드는 반면 노

년인구가 차지하는 면적은 2010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그림 3 참조). 더욱이 제

2차 베이비붐 세대가 80대 후반 이상이 되는 2060년에는 90대 이상의 연령계층을 제외한 전

체연령계급의 면적이 줄어드는 등 인구감소의 영향이 확연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그림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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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0년 인구피라미드

자료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日本の将来推計人口(平成24年1月推計)」를 이용해 필자 작성.

(단위: 천 명)



70_  2012년 3월호 <<   

남성 여성

0~4
5~9

10~14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99
100+

1,257 
1,340 

1,462 
1,605 

1,760 
1,898 

1,990 
2,080 

2,275 
2,571 

2,684 
2,784 

2,859 
2,793 
2,734 
2,757 

2,626 
2,280 

1,221 
465 

124 

1,193 
1,272 

1,388 
1,527 

1,682 
1,807 
1,893 
1,979 

2,168 
2,459 

2,596 
2,719 

2,845 
2,831 
2,922 

3,159 
3,330 
3,383 

2,295 
1,208 

514 

남성 여성

0~4
5~9

10~14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99
100+

1,938 
2,020 

2,218 
2,534 

2,726 
2,939 

3,124 
3,177 

3,299 
3,651 

4,092 
4,701 

4,058 
3,558 

3,158 
3,196 
3,074 

1,721 
787 

242 
40 

1,839 
1,918 

2,106 
2,411 

2,617 
2,808 

2,980 
3,003 

3,166 
3,554 

4,025 
4,690 

4,173 
3,797 

3,553 
3,876 

4,175 
2,903 

1,758 
798 

214 

[그림 4] 2060년 인구피라미드

[그림 3] 2030년 인구피라미드

자료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日本の将来推計人口(平成24年1月推計)」를 이용해 필자 작성.

자료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日本の将来推計人口(平成24年1月推計)」를 이용해 필자 작성,

(단위: 천 명)

(단위: 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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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진 기업연금

AIJ투자고문이 자산 운용 수익률을 은폐, 위탁자산의 대부분이 소실

기업연금을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고문회사 AIJ투자고문(이하 AIJ)6)이 위탁자산의 

대부분을 소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산 운용 수익률로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고객에게 

보고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일본 금융청은 지난 2월 24일 금

융상품거래법위반 혐의로 AIJ투자고문에 1개월의 업무정지명령과 업무개선명령을 내렸다.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의하면 AIJ에 운용을 위탁한 기업연금기금은 2011년 3월 말 현재 84개 

기금으로 수급자 수는 34만 4,299명, 현역세대의 가입자 수는 53만 9,6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AIJ에 운용을 위탁한 위탁자산은 총 1,852억 6,500만 엔으로, 이는 84개 기업연금의 

자산총액(1조 9,109억 7,300만 엔)의 약 9.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고객의 대부분은 건설업, 

전기공사업 등 복수의 중소기업자 연합에 의해 조직된 ‘종합형’ 후생연금기금인 것으로 알려

졌다.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의하면 AIJ에 자산을 위탁한 기업연금기금 84개 기금 중에서 중소기업 

등에서 만든 후생연금기금은 74개에 이르렀고,  지역별로는 홋카이도, 동북지역, 관동지역이 

53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IJ는, “금융파생상품의 운용에 의해 시장의 변동에 좌우되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리스크를 줄여 절대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선전하는 등 운용실적도 호조인 

것처럼 투자자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가 올 1월 하순부터 AIJ를 

조사한 결과, 예탁된 운용자산은 대부분이 소실되었고 잔고는 약 200억 엔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IJ가 판매한 금융상품 ‘에임 밀레니엄 펀드’의 자료에는 2002년 5월 운용개시 이후 115개

월간 누계 247%의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리먼 쇼크가 있었던 2008년에도 

7.45%의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기록하는 등 허위정보로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후

6)  1989년에 설립, 자본금 2억 3,000만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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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연금기금의 전체 자산 운용 수익률은 그림 5를 참조).

 금융청은 이번 AIJ의 기업연금 소실문제와 관련지어 기업연금 등을 운용하고 있는 투자고

문회사 265사에 대해서 자산의 운용내용과 리스크 관리상황 등에 대해 오는 3월 14일까지 금

융청에 보고하도록 명령을 전달하였다. 즉 일제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AIJ의 사례처럼 

사실을 은폐하고 엉성한 자산 운용을 하고 있는 케이스를 적발할 방침이다. 

 

후생연금기금이란

1966년에 만들어진 후생연금기금은 원래는 정부가 운영하던 후생연금의 일부를 기금이 대

행해서 운용하는 시스템으로, 정부보다 높은 이윤으로 운용하면 그만큼 높은 수준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었다. 따라서 일본의 경기가 좋았던 때에는 높은 연금을 받을 

목적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연합하여 ‘종합형’ 후생연금기금을 설립하는 등 피

크 시에는 기금 수가 무려 1,883개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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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후생연금기금의 자산운용률의 추이

자료 :  기업연금연합회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로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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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버블경제가 붕괴된 이후 대부분의 기금이 정부와 약속했던 자산운용률 이상의 성과

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고, 모체기업은 부족분에 대해서 자금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이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대기업이 관리하는 단독형 기금의 대부분은 장래 후생연금급부에 

필요한 대행부분 관련 자금을 정부에 납부하는 ‘대행부분 반환조치’를 실시하였고, 독자적인 

갹출금만을 운영하는 ‘확정급부기업연금’으로 이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기금을 단독으로 운

용할 수 없는 중소기업이 연합하여 만든 ‘종합형’ 후생연금기금의 경우, 자금이 부족하여 대

행부분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2010년도 말 현재 총 595개 후생연금기

금 중에서 약 8할에 해당하는 495개 기금은 ‘종합형’으로, 후생연금기금제도에서 빠져나가

고 싶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중소기업의 기금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기업연금의 예정이율(자산 운용 수익률)은 1997년에 탄력운용을 허가할 때까지 5.5%였는

데, 현재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2~3%까지 낮아진 경우도 많다. 단, 예정이율을 인하하기 위해

서는 약속한 연금 급부에 맞춰 적립금을 늘리든가, 연금 급부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복

수기업이 연합하여 만든 종합형 후생연금기금의 경우, 연금 급부에 대한 합의가 좀처럼 이루

어지지 않아 2009년도 말까지 약 9할의 기금이 예정이율을 5.5%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

과 재정난을 겪고 있는 후생연금기금만 남게 되고, 이러한 기금 등은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운용회사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후생연금기금은 트럭이나 택시 등 중소기업이 모여서 만든 종합형이라고 불리는 기금이 전

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금의 모체기업은 연금 급부에 필요한 적립금의 부족

분을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후생연금기금의 재

정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급부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종업

원의 임금이 인상되고 있지 않는 현실을 생각하면 보험료율 인상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또한 급부를 감액하는 것도 기존 OB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현하기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후생연금기금 개혁을 위한 작업부회를 개최

AIJ에 의한 기업연금 소실문제를 포함하여 후생연금기금의 제도개혁을 위해 민주당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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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후생연금기금에 관한 제도개선책을 검토하는 작업부회의 첫 모임을 개최하였는데 작업부

회에서 논의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독 및 규제를 강화

AIJ는 오랫동안 운용실태와는 전혀 다른 높은 수익률을 내세우며, 연금 자금을 모아 왔지만, 

금융청은 이와 같은 사실을 간파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따라서 작업부회는 향후 투자고문회

사에 대한 감독 및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운용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투자고문회사가 연 1회 금융청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정보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작성하게 

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투자처의 헤지펀드에 대한 수익률 등 연금자금의 운용실태를 구체적

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 이외에 운용과 기업통치에 대한 외부감사의 유무 등을 개시하는 안

을 고려하고 있다. AIJ처럼 고객으로부터 자산운용을 위탁받은 투자고문회사는 260사 이상이 

되는데, 보다 충실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수익률이 부적절하게 높은 케이스 등을  한눈에 

파악하게 되면 당국의 부정에 대한 체크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투자고문회사의 검사체제 강화를 위해 금융청은 증권감시위원회의 증원도 검토할 방침이

다. 단, 정부는 소비세 증세와 동반한 행정개혁으로 국가공무원의 삭감 방침을 내걸고 있어 조

사인원 확충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의 재정대책

AIJ에 운용을 맡긴 대부분의 후생연금기금은 장래의 연금 급부 지급을 위한 적립금이 크게 

부족한 상태이다. 모체기업에 의한 부족분의 지원이나 보험료 인상 등도 어려운 상태로 높은 

자산 운용 수익률을 제시한  AIJ에 운용을 위탁한 것도 적립금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전체 후생연금기금의 7할 이상인 445개 후생연금기금이 적립금이 부족한 것으

로 알려졌는데, 이 중 213개 기금은 공적연금의 일부를 정부를 대신해 운용하는 대행부분의 급

부에 필요한 적립금도 부족한 상태이다. 3년 연속해서 적립금이 필요한 금액의 9할을 밑돌거

나, 1년이라도 필요금액의 8할을 밑돌면 재정위기로 간주되는 ‘지정기금’으로 분류되는데 현

재 81개 기금이 지정기금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더욱이, 이번 AIJ의 기업연금 손실 문제로 인



>>  _75

International Labor Trends

해 52개 기금이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지정지금은 100개를 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작업부회는 가입자에게 약속한 자산 운용률을 인하하거나, 연금 급부의 감액을 보다 쉽게 

하는 등 기금의 재정개선을 위한 제도개정을 검토할 방향이다. 특히 이번 민주당의 개혁안의 

핵심은 연금 급부 감액의 조건을 완화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연금 감액에 대한 후

생연금의 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연금 수급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적립금이 일정 

수준을 밑도는 지정기금이 대상으로, 후생연금기금의 재정악화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운용체제의 개선

또한 연금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위탁처가 특정 투자고문 등에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산투자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총 투자의 3할 이상의 집중 투자를 금지

하는 안을 핵심으로 검토를 진행할 전망이다. 더욱이 연금자산의 운용 및 관리를 담당하는 신

탁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 외에 투자고문의 규제 방향도 수정할 방침이다.

AIJ의 기업연금 소실문제에서 지적된 또 하나의 문제점은 후생연금기금의 운용담당자의 대

부분이 충분한 금융지식이 없는 구 사회보험청으로부터의 낙하산인사에 의해 임명된 자와 업

계단체 출신자라는 점이다.  AIJ의 기업연금 소실문제와 관련된 조사에 의하면 구 사회보험청

의 간부 23명이 후생연금기금에 재취직하였으며, AIJ는 이들 사회보험청 OB들의 네트워크를 

영업활동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미야마 후생노동대신은 실태를 조사할 방침

을 분명히 했는데, 최근 그 실태가 판명되었다. 마이니치신문이 입수한 일본사회보험청 OB로 

구성된 친목회의 내부자료(2005년 12월)에 의하면 2005년 시점에 전국의 687개 후생연금기금 

중 500개 후생연금기금에 600명 이상이 낙하산인사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7) 이 점에 대

해서 민주당은 자산이 일정금액을 넘는 후생연금기금에는 운용 전문가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7)  마이니치신문 2012년 3월 5일자 석간, 「企業年金消失：旧社保庁OB600人, 500厚生年金基金に天下り7
割り, 運用責任者--05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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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후생노동성이 관할하고 있는 후생연금기금의 관할 관청에 대해서, 당내에서 은행이나 

증권회사를 관할하는 금융청과 공동으로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맺음말

본고에서는 최근 발표된 일본의 장래인구추계의 개요와 최근 일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기

업연금 소실문제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향후 일본의 전체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 예상되었는데, 인

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출산율의 저하라고 할 수 있다. 출산율이 저하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20~30대 남녀의 미혼화와 만혼화, 여성의 학력상승과 이로 인한 여성의 기회비용 상승, 노동

력의 비정규화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출산율 저하에 대해 일본정부는 

보육소 증설에 의한 대기아동문제의 해소, 아동수당의 조정 등의 대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러한 일본정부의 대책이 대상을 잘못 설정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즉 일본 상지대학

의 기토 히로시 교수는 현재 일본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대책은  이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

족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이 많은데, 이보다는 미혼화와 만혼화의 증가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결

혼하지 못한 남녀의 결혼을 서포트하는 직업훈련제도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8) 

본문에서 다룬 또 하나의 테마인 기업연금 소실문제가 일본사회에 미친 파장은 상당히 크다

고 할 수 있다. 인구 감소에 따른 보험료 납부자의 감소로 연금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

서 연금자산 운용회사의 수익률 은폐 등에 의한 연금자산의 소실은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젊은 층의 연금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는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

인구감소와 연금자산의 소실이라는 더블 펀치를 맞은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의 향후 대책과 

움직임이 주목되는 바이다.  

8) 上智大 鬼頭 宏(기토 히로시) 교수, 일본경제신문 2012년 2월 27일, 「人口減少経済：①出生率低迷続く」.


